




관광명소 > 곡성관광 9경 > 동악산과 도림사

풍악소리가 들려올것 같은, 기분좋은 산행
동악산(動樂山)

동악산은 곡성을 대표하는 산으로 우뚝 솟은 형제봉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환상적인 일출 풍경을 자랑한다.

동악산(736.8m)은 개산조인 원효대사가 성출봉(聖出峰 형제봉 동봉으로 동악산 최고봉) 아래에 길상암을 짓고 원효골(청류동 남쪽 골짜

기)에서 도를 베풀고 있는데

하루는 꿈에 성출봉과 16아라한이 그를 굽어보는지라 깨어나 즉시 성출봉에 올라가 보았더니 1척 남짓한 아라한 석상들이 솟아났다는 것

이다.

원효가 열일곱 차례나 성출봉을 오르내리면서 아라한 석상들을 길상암에 모셔 놓으니 육시(六時) - 불교에서 하루를 여섯으로 나눈 염불독

경의 시각으로

신조, 일중, 일몰, 초야, 중야, 후야 - 만 되면 천상에서 음악이 들려 온 산에 퍼졌다 한다.

도림사 응진전에 봉안된 아라한상들이 당시의 것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신빙성은 없다.마을 주민들은 곡성 마을에서 장원급제자가 탄생하

게 되면 이 산에서 노래가 울려 펴졌다고도 한다.

남원 실상사 약사전의 약사여래상처럼 나라에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면 땀을 흘리는 흉조를 나타내는 불상이 있는가 하면 동악산처럼 길조

를 알리는 산도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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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의 진산인 동악산은

크게 두 산덩어리가 남북으로 놓여 있다. 각 산덩어리에는 비

슷한 높이의 정상이 있는데 이 두 산덩어리를 가르는 것이 배

넘이재이고, 남봉(형제봉·동봉과 서봉으로 형성돼 북봉에 동

악산, 남봉에 형제봉 이라 표기해 놓고 있지만 최고봉은 형제

봉이 된다. 산이름의 유래가 성출봉(형제봉 동봉)에서 유래됐

다는 것과 주요 등산로가 형제봉을 중심으로 더 잘 나 있다는

점은 형제봉이 동악산의 주봉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이 산

을 삼남 제일의 암반계류라 부르는 까닭은 산들목에 있는 도

림사로 들어서면서 알게 된다. 그다지 깊지 않은 계곡인데도,

암반이 펼쳐지는 시원스런 품세는 삼남에서 제일이라는 과찬

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고 길이도 200여m에 달한다. 청류동

계곡이라 부르는 이 계곡의 암반에는 새긴 글자도 무수히 널

려 있다.

누군가 이 암반계류의 절경마다 一曲(일곡) 二曲(이곡)하며 구곡까지 새겨 놓았는데, 더러는 깨지고 더러는 도로확장으로 사라

지기도 했다. 도림사 입구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2곡, 4곡, 5곡 등의 곡이름과 淸流洞(청류동), 丹心臺(단심대), 樂樂臺(낙락

대) 등의 지명, 樂山玩草 吟風弄月(요산완초 음풍농월)이니 淸流水石 動樂風景(청류수석 동악풍경)이니 하는 싯구, 그리고

아무개 장구처(杖 處)라 하며 자기 이름이나 호를 새긴 크고 작은 각자들을 마치 설악산 비선대나 두타산 무릉계에서처럼 발견

할 수 있다.도림사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된 동악산은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벚꽃은 쌍계사보다

약 1주일 늦다.

반석을 흐르는 맑은 도림사 계곡

선현들의 문구가 음각되어 있는 반석과 노송, 계곡, 폭포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해발 748.5m의 동악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것으로 동악계곡, 성출계곡과 더불어 아홉구비마다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줄기가 마

치 비단을 펼쳐 놓은 듯이 흐르고

수맥이 연중 그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노송, 계곡, 폭포들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는 도림사 계곡은 지방 기념물 101호로 지정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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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동 계곡 소

개  

도림사 계곡 소

개  

원효골 계곡 소

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반석들이 있어 예부터 풍류객들의 발길이 잦았으며 이곳 9개의 반석에는 선현들의 문구가 음각

되어 있어

그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고 한 아름 반석 위로 흐르는 계곡 물에 몸을 담그는 맛이 색다르다.

그리고 이 계곡 정상 부근에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아 신선이 쉬어 간다고 하는 높이 4m에 넓이 30평에 달하는 신선바

위가 있으며 멀리 보이는 형제봉은 등산로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은 노래를 하고 도인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도림사

곡성읍에서 서남쪽으로 4km 떨어진 동악산 줄기인 형제봉(성출봉) 중턱에 자리잡은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660)에 원효대사가 화엄

사로부터 이주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며

현재는 응진당, 지장전, 칠성각, 요사채 등이 있고 절 입구에는 허백련 화백이 쓴 「도림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도림사는 1984년 지방문화유산자료 22호로 지정되었고 사찰내에는 도유형문화유산 119호 괘불(掛佛)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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